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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article are to identify the people’s needs and opinions for 

rural migration and visitation, and suggest implications on policy making. In order 

to select respondents without bias, the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ystematically sampled and interviewed by questionnaire. 

College students as a representative group of young people were also sampled and 

interviewed. The number of questionnaires used for analysis was 970.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 that the respondents recognize rural 

areas are good for health, experiential tourism and rests. The demands for 

visiting rural areas were high especially in the ages of the 30s to 40s. The aged 

urban people with 50 or more had high demands for moving to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rural areas be 

developed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health, experiential and resting tourism. 

And the convenience and attractiveness for rural visitors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locations and endow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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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농촌의 활력을 높이

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희찬 외, 2005; Taylor, 2008;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2007).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인구 유치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된 데에는 농촌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활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

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농촌방문객 증가와 같은 인적 교류가 활

발히 일어나지 않고서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인식

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무역자유화라는 국제규범이 자리를 

잡음에 따라 한편으로는 농촌에서도 민간 중심의 자유경쟁이 강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된 낙후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농촌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과 같은 공공적 기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도시민을 포함한 

납세자 국민의 이해와 지지 및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Bennett, et. al., 2004). 그러므로 앞으로 농촌개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낙후된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개발사업

을 추진하는 데 있어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의 수요자인 도시민의 요

구와 생각을 읽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촌과 농촌개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농촌개발 정책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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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행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

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과 농촌개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농촌이주 및 방문과 관련

된 의향을 토대로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무작위층화표집법을 사용하여, 지역과 

직업군 및 연령을 안배하여 고르게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초ㆍ

중ㆍ고등학교를 시도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표본추출하고, 선정된 학

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의 생

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병행하였다.

설문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 초등학교 1, 6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대

하여 각 학년별 임의의 1개 반씩을 배정하고, 반별 5명씩 선정하여 

2004.7.9～8.26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 설문은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농

업기반공사) 도본부와 지사에 위탁하여 각 학교에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

으며, 총 1,03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97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

자의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신뢰수준 95%에서 

분석 결과 해석상의 최대허용오차는 ±3.1%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설문자료를 통계분석하는 데에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Ver 11.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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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구성(인) %

지역
(n＝964, 결측치 6)

도 시 723 75.0

농 촌 241 25.0

연령
(n＝968, 결측치 2)

30세 이하 220 22.3

31-40 253 26.1

41-50 421 44.5

50세 이상 64 6.6

직업
(n＝970)

농림어업 85 8.8

자영업 169 17.4

회사원 164 16.9

공무원 105 10.8

전문직 71 7.3

주  부 166 17.1

학  생 195 20.2

무  직 15 1.5

분석에 이용된 설문 내용은 일반사항과(연령, 직업 등), 농촌이주의향

(농촌에 거주, 이주의향, 농촌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농촌 이주시기, 

농촌이주시 주택위치, 이주시 준비해야 할 것)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에 대한 방문 및 거주 의사는 연령과 같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에 따라 생

활이나 거주 관련 주요 관심사가 달라 여가활동이나 거주목적에도 차이

가 나기 때문이다. 농촌에 대한 방문이나 거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의향이 강할수록 장차 농촌에 대한 방문 수요나 거주 수요가 많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형성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나 의향은 주어진 여건 하에 일정한 확률 범위 내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행태는 방문, 주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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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거주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행태는 연령 등 응답

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나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유인요인과 압출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시가 젊은 청장년 세대에게 고용과 자녀교육을 위해 매력적

인 공간으로 대표된다면, 인제 환경이 중시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농촌은 

심신의 건강과 회복을 제공하는 휴양과 휴식공간이자 자연과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농촌 방문 및 거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시

대흐름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Fishbein과 Ajzen 및 Chell 등은 어떤 대상에 대한 초기신

념의 변화와 태도 및 의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Fishbein and Ajzen, 1975; Chell, 1985). 그리고 의도의 

변화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는 매개적인 사건이라는 사회

적인 상황이 영향을 비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태도, 농촌 방문 및 이주의사, 이주시기 등과 

같은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농촌 방문과 이주에 대한 미래의 행동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이나 도농교류사업 및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매개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의 유치를 촉진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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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이주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3.1. 방문 및 이주 의사

농촌거주나 방문에 대한 의향은 연령별로 다르게 조사되었다. 거주나 

방문의향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거주민은 81.8%가 농촌 방문이나 이

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 70.3%, 30대에 87.3%, 40

대에 84.1%, 50대 이상에서 88.2%로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6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도

시민 중 71.3%가 은퇴 후나 여건이 마련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

사를 나타낸 것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동원ㆍ박

혜진, 2007).

<표 2> 연령별 농촌 방문 및 이주 의사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농촌에 이주해 살고 싶다 14(6.6) 24(11.7) 44(12.3) 9(17.6) 91(11.0)

농촌에 살고 싶지 않다 26(12.3) 20(9.8) 39(10.9) 4(7.8) 89(10.8)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왕래
하며 살고 싶다

90(42.5) 109(53.2) 194(54.2) 26(51.0) 419(50.7)

생각해 본적 없다 37(17.5) 6(2.9) 18(5.0) 2(3.9) 63(7.6)

이주는 어렵지만 자주방문하고 싶다 45(21.2) 46(22.4) 63(17.6) 10(19.6) 164(19.9)

계 212(100) 205(100) 358(100) 51(100) 826(100)

(  )는 %
χ2＝71.037, df＝12, p<0.05

이주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 50대 이상이 17.6%, 40대가 12.3%, 30

대가 11.7%, 20대 이하가 6.6%로 나타났고,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

해 도시 농촌을 왕래하며 살고 싶다는 의견이 50대 이상에서 51.0%,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4호(2009) 775-793 781

40대가 54.2%, 30대가 53.2%, 20대 이하에서 42.5%로 나타났다. 이

는 농촌에 대한 거주 수요는 노후 무렵이 많고, 농촌 방문 수요는 전 연

령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

에 특히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이 초등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2. 이주시기 및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

농촌에 이주하여 살고 싶다와 별도의 집을 마련하여 왕래하며 살고 싶

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주 시기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11년 이

후가 70.9%, 6년에서 10년 이내 가 20.1%, 4년～5년 이내가 5.0%, 3

년 이내가 4.0%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주 시 거주하고 싶은 장소로는 마을 외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

주택 형태가 39.5%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존마을 내부 

및 인접 37.2%, 신규로 주택단지 조성된 곳 2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참조).

<표 3> 농촌 이주 시기

구  분 빈도 %

3년 이내 19 4.0

4년～5년 이내 24 5.0

6년～10년 이내 96 20.1

11년 이후 339 70.9

계 4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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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촌 이주 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

구  분 빈도 %

기존 마을 내부 및 인접 184 37.2

마을외부 단독주택(본인소유 토지) 195 39.5

신규로 주택단지 조성된 곳 111 22.5

기타   4 0.8

계 511 100.0

3.3.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

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는 것은 은퇴 후 휴양 또는 레저 

농업(28.5%)이었고, 그 다음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16.7%) 등의 순이

었다. 이는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고려한 마을정비의 경우, 휴양과 주말

농장 기능을 겸비한 형태와 도시근교로서 인근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현대식 생활환경정비가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은 “은퇴 후 휴양＋레저 농업(28.5%)”, “인

근 도시로의 출퇴근(16.7%)”, “휴양단지ㆍ수련원ㆍ관광농원 경영(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30대에서 인근 도시

로의 출퇴근에 대한 응답이 많고, 50대 이상에서 휴양단지, 수련원, 관광농

원 경영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카이자승 검증결과 통

계적인 유의차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령별로 농촌에 거주하며 하

고 싶은 일에 뚜렷한 의견차는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연령과 상

관없이 농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은 은퇴 후 휴양과 레저농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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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촌에 거주하며 하고 싶은 일

구  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농사 전업(마을 일에 
소극적 참여)

20(7.5) 26(7.7) 57(9.5) 13(13.5) 116(8.9)

마을 일에 적극적 참여
(이장, 지도자등)

11(4.1) 21(6.3) 42(7.0) 9(9.4) 83(6.4)

인근 도시로의 출ㆍ퇴근 48(18.0) 66(19.6) 94(15.6) 9(9.4) 217(16.7)

농촌체험활동 등의 󰡔도우미󰡕 등으로 활동
16(6.0) 38(11.3) 60(10.0) 12(12.5) 126(9.7)

은퇴 후 휴양＋레저 농업 82(30.8) 94(28.0) 170(28.2) 25(26.0) 371(28.5)

휴양단지, 수련원, 
관광농원 경영

42(15.8) 45(13.4) 76(12.6) 17(17.7) 180(13.8)

전문 식당 경영 12(4.5) 14(4.2) 32(5.3) 4(4.2) 62(4.8)

펜션 등 민박 경영 33(12.4) 25(7.4) 62(10.3) 6(6.3) 126(9.7)

기타 2(0.8) 7(2.1) 9(1.5) 1(1.0) 19(1.5)

계 266(100.0) 336(100.0) 602(100.0) 96(100.0) 1,300(100.0) 

(  )는 %, 중복응답
χ2＝26.145, df＝18, n.s.

3.4. 농촌이주시 준비해야할 사항

농촌이주 계획 시 준비해야할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이주할 지역에 대

한 정보를 농촌이주 계획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23.1%), 그 

다음 자녀들의 교육 여건(17.3%), 농경지, 택지구입 및 주택건축 비용

(16.1%),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 형성(15.1%)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설문 응답자들은 도시민들이 농촌

에 이주할 때에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농경지나 택지 구입 및 주택건축 비용 마련에 버금가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도농교류가 촉진되어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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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들어 농

촌에 이주한 도시민 중에는 주택 건축에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한 

후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형성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김용수, 2007), 정책 지원 측면에서도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여건 개선 및 마을 주민과의 유대강화 

기회 제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이 주택과 같은 하드

웨어적인 측면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농촌이주 시 준비사항

구  분 빈 도 %

친환경 영농 교육 124 8.1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 352 23.1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과정 이수 34 2.2

농경지, 택지구입 및 주택건축비용 245 16.1

마을 지도자 교육과정 이수 18 1.2

자녀들의 교육 여건 264 17.3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귀농 준비 141 9.2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는데 노력 110 7.2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형성 230 15.1

기타 7 0.5

계 1,525 100.0

주: n＝524, 중복응답

3.5. 농촌에 살거나 방문을 좋아하는 이유

농촌에 살거나 방문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표 7>

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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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곳에 살고 싶어서(17.3%), 고향 같아서(15%), 평온하고 정이 있

기 때문에(14.8%) 등의 순이었다. 이는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고려하

여 농촌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고, 건강을 소재로 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또는 휴양공간 조

성이 필요하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감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농촌이 “고향 같아서” 좋다는 응답은 농촌 주민이 도시민보

다 특히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농촌이 좋다는 응답은 20대 이하보다 30대 이상에서 고연령층으

로 갈수록 비율이 높았고, 20대 이하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와 

“평온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표 7> 농촌을 좋아하는 이유

구  분 빈도 %

고향이 좋아서(고향 같아서) 275 15.0

평온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271 14.8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318 17.3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59 19.6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 440 24.0

농사를 짓기 위해 37 2.0

자녀에게 농촌을 체험시키기 위해 127 6.9

기타 6 0.3

계 1833 100.0

주: n＝650,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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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이주 및 방문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의식조사결과 연령별 농촌 및 농촌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

식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농촌개발은 지역 자체의 내발적 잠재력의 

극대화와 함께 외부의 인력, 자본, 경험 등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개발

방식이 자리매김 할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개발방식은 국가균형발전계

획의 틀 속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농촌이주 및 방문 관련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도시민 중에서 “농촌에 이주하고 싶다”, “농촌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왕래하며 살고 싶다”, “이주는 어렵지만 자주 왕래하고 싶다”란 의견이 

80%를 넘고 있다.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중 70% 이상이 농촌이주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이주시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위치는 

40%가 마을외부 단독주택, 23%가 신규 주택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에 23%, “이주 

전부터 마을 주민 간 유대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민도 

15%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도시민은 당장 농

촌에 이주하기 어렵지만 농촌지역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하는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이주 및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도시민은 농촌을 알고 싶어 한다. 농촌이

주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대다수로 이는 희망하는 시기

가 주로 현 직업에서의 은퇴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에 따라 준비사항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

다. 섣부른 이주보다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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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와 이주 전부터 

마을주민과 유대관계 형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도농교류가 촉진되어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들 간에 유대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농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목표대

상의 설정과 그에 맞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목표 유입계층별 단계별 유입전략 수립

단 기 중 기 장 기

각종 교류기반 확충(최초방문, 재방문) 은퇴 후 정주

기존마을 정주기반 확충 은퇴 후 정주

출·퇴근형 정주기반 확충 은퇴 후 정주

교 류 형(I, J 턴)

귀 향 형(U턴)

출·퇴근형(U, I, J 턴)

<농촌이주시 장애요인>

소득, 교육, 의료, 주거, 생활환경, 문화생활 등 불리

<그림 1> 도시민 유입 목표계층에 대한 단계별 유입전략

목표대상은 교류형, 귀향형, 출퇴근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교류형은 

단기적으로 교류기반을 정비ㆍ확충하여 방문회수 및 기간을 늘려가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은퇴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귀향형은 은퇴 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마을의 정

주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출퇴근형은 전원생활을 추구하

는 전문직, 사무직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주택단지에 관심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주택단지개발을 통해 유입되는 출퇴근형 주민

은 기존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마을간 교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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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시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민도 농촌에 내집갖기를 원하고 있다. 도시민은 당장의 이

주보다는 농촌의 방문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농촌에 있는 내집을 

갖고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농촌이주 희망자중 1/3은 본인 소유 

필지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는 목가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기존마을이나 신규단지의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의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민들의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는 정보제공에서부터 택지개발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기적으로 정보제공단계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귀농ㆍ귀촌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귀농ㆍ귀촌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농촌경관주택 

및 맞춤형 주거공간 정비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 친환경적 기술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 

즉, 농촌방문과 귀농ㆍ귀촌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One-Stop Service”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가 브랜드를 창조한다.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위한 마을의 

정주환경 및 생활환경정비는 휴양과 주말농원 기능을 겸비한 휴양 및 레

저형 방식과 도시근교로서 인근도시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전원 주거형 방식 등 정착목적에 따라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농촌을 좋아하는 이유로 전원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이주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를 고려한 정비는 전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그리

고 건강을 소재로 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공시설과 휴양공간이 선택적

으로 조화된 공간정비가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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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일

반화된 정보에서부터 특화된 정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

한 정보는 맞춤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과 마을에 브

랜드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일

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보는 체계화 되지 못한 관계로 잠재적 수요자에게는 항

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담당하는 농촌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현재의 정보교류정보교류 채널채널>> <<정보센터를정보센터를 활용한활용한 정보교류정보교류 채널채널>>

적극적적극적
활동가활동가

잠재적잠재적
수요자수요자

장장
벽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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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정보교류>

정보정보

공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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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한한

정정
보보
수수
집집

<그림 2> 농촌정보교류채널 개념도

넷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농촌주민의 소득과 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 

분야를 꼽고 있다. 농촌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휴양과 휴

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문제, 

의료, 교육문제 및 기초생활환경 개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농촌의 기초생활환경의 정비는 국가적 SOC 분야로 인식할 필요가 있

으며, 공공분야의 기반투자를 토대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농촌관광휴양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의 많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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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별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로 돌아가는 공공

재적인 속성을 인정하여 공공분야의 투자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소득기반시설과 의료, 교육, 주거시설 및 소프트웨어적인 지

원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농촌을 거주하기에 매력 있는 곳

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

할과 참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

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초기에 주택 등에 과다하게 투자한 후 농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

서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을 병행

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나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이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농촌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의 의향을 파

악하여 정책수립 및 농촌개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 농촌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

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문 대상자를 연령을 고려하되, 학교에 대한 체계

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학부모를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하여 선정하고, 

대학생을 표본추출하여 젊은층을 선정한 가운데, 농촌 이주 및 방문에 

대한 국민의식 경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설문 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자 중 많은 응답자들이 농촌을 방문하거

나, 장래에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주 희망 시점으로 당장보다는 10년 이후와 같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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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

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민이 휴양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기

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귀촌을 원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귀촌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을 알고 싶어하고, 농촌에 내집을 갖고 싶어 하

는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택지개발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촌 희망자 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이주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은 자

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휴식ㆍ휴양을 취하기에 좋은 곳

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특화시켜 도시민을 많이 끌어들

이는 방향으로 농촌정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출

발점으로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의 협력관계 

구축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즉, 농촌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요

구되고 있는 휴양과 휴식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농촌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문제, 의료, 교육문제 및 기초생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

공의 역할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 이주

에 관심을 표명하는 민간의 움직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농

촌인구 유치 정책에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 및 자율성을 활용하려는 노

력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인구 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도시

민의 농촌 정주에 대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돕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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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응답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

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관련 정책의 분석은 소홀히 다루

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의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농촌 인

구 유치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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